
Copyright ⓒ 1991 b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.chemlocus.co.krCMRI

정밀화학, 위안화 절상 “원가 부담”
무역협회, 6월 이후 3-5% … 소비재 수출 늘지만 원자재 자본재 감소

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면 소비재 수출은 다소 증가하지만 정밀화학, 철강 등 원자재 자본재 수출은 감소할

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.

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이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를 절상하면 국내 무역이 제한적인 이익을

볼 것이라고 전망했다.

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“위안화 절상으로 국내 수출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절상 폭이 작고 원화

도 즉각 동반 절상되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실제 위안화가 절상되던 2005년부터 2년간 위안/달러 환율이 떨어지자 당일 원/달러 환율도 함께 하락했다.

위안화 절상은 국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디스플레이, 무선통신기기 등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

소비재 수출이 소폭 늘어날 수 있으나 중국수출의 6%에 불과해 수출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.

중국을 제외한 수출 역시 가격경쟁력의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절상 폭이 작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

측됐다.

대신 위안화 절상은 중국의 수출 둔화로 이어지는 탓에 한국은 중국수출의 93%를 차지하는 가공무역용 원

자재ㆍ자본재의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.

무역협회는 위안화 절상을 전제로 중국산 수입제품 가격이 상승해라도 국산과 가격ㆍ품질 격차가 커 국산

으로 대체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.

다만 철강, 정밀화학, 광물 등 원자재나 자본재는 위안화 절상이 한국 기업엔 원가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

는 우려가 제기됐다.

보고서는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환율분쟁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공멸할 수 있다는

데 양국이 인식이 같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.

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구전략의 틀 안에서 6월 G20

정상회의 이후가 유력하며 절상 폭은 미국 등의 요구수준에 못 미치는 연 3-5%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. <저

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3/26>


